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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8.13.(목) 

주택소유통계의 ‘비거주 주택 수’에는 1주택과 
2주택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. 

(파이낸셜 뉴스, 2026.08.13.)

< 언론 보도내용 >

□ 2026.8.13., 파이낸셜 뉴스 ｢‘세제개편’ 비거주 1주택, 최소 409만가구｣ 기사에서

ㅇ “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409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. 정부 세제

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.” (1면)

< 국가데이터처 입장 >

□ 주택소유통계는 주택소재지와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일치 여부에 따라 

거주와 비거주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
ㅇ 이는 주택을 기준으로 구분하며, 거주 및 비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

또는 2주택이상 소유여부는 동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□ 따라서, 비거주 409만호에는 1주택 및 2주택이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

“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최소 409만가구”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

해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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